
보 도 해 명 자 료
(’16.7.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성분 모르는 ‘묻지마 세척제’... 제2 옥시 사태 우려”

(’16.7.8. 서울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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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서울 중구의 A중학교 급식실이 사용하는 세척제는 모두 7종.

□ 학교들이 성분도 모르는 세척제를 버젓이 쓸 수 있는 이유는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들 세척제를 자율안전

관리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식기, 야채·과일을 닦는 주방용 세정제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

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

□ 일반 가정에서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는 「화학

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

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송양회 과장 (043-870-54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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